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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기술원

기술지원조정과 송효선 ☎ 760-7510

업무담당자 진동협 ☎ 760-7542

홍보담당자 양지순 ☎ 760-7514

민관이 함께 만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성과로 이어져
- 제주농업기술센터 우수기관 선정…농업인 2명 농식품부장관 표창 수상 -

- 현장 파쇄 지원부터 안전처리 문화 확산까지…민관 협력 성과 -

❑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업인단체와 함께 추진한 영농부산물 안전

처리 활동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.

❑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우수기관

으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을, 현장에서 파쇄작업과 불법소

각 방지에 앞장선 농업인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

각각 수상했다.

 ❍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파

쇄해 불법소각을 막고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. 

시상은 지난달 30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각 시도 농업기

술원 사업담당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❑ 제주농업기술센터는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와 함께 민관 

협력 처리 체계를 갖추고 불법소각 방지부터 현장 안전관리까

지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.

 ❍ 연합회 회원 24명이 8개 팀으로 파쇄지원단을 꾸려 고령 농

업인 등 농작업 취약계층 138농가를 찾아 46.2㏊의 영농부산

물을 파쇄했다. 목표 40㏊의 116%에 해당한다.

 ❍ 감귤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이 집중 발생하는 1~4월에는 원

거리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운영해 파쇄기를 빌리기 쉽도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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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농가가 직접 처리한 293.7㏊를 더해 올해 처리 면적은 

339.9㏊에 이른다.

 ❍ 태우지 않고 파쇄하는 문화를 넓히는 데도 힘썼다. 캠페인 

141회와 안전교육 20회를 실시했고, 장비점검과 현장 안전관

리를 강화해 사업 기간 파쇄작업 관련 안전사고는 한 건도 

없었다.

 ❍ 올해 봄철 영농부산물 집중 처리기간에 제주지역 산불은 한 

건도 발생하지 않았다.

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은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이경

남 한경면회장과 서귀포시연합회 김영순 회장이 받았다. 현장

에서 파쇄작업에 참여하고 불법소각 예방 캠페인을 펼친 공로

를 인정받았다.

❑ 농업기술원은 앞으로도 농업인단체와 협력해 농가별 영농여건

에 맞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, 불법소각 방지와 안전처리를 

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를 이어간다.

❑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농업인과 함께 불법소각을 줄이고 

안전한 파쇄를 실천해온 현장의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

다”며 “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만

들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

